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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론

 산업구조가 복잡해지고, 환경오염으로 인해 인체

가 받는 스트 스가 가 되면서 아토피 환자가 

증하고 있다. 과거 1970년 까지는 아토피피부

염의 발생빈도가 6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약 3% 

정도로 보고 되었으나, 최근에는 어린이에서 20%

이상, 성인에서도 1-3%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

정하고 있다. 아토피 피부염은 개 유․소아기에 

발병하여 만성 으로 재발되는 특징이 있으며, 자

각 증상으로 심한 소양감을 호소하고, 발병 시기

에 따라 특징 인 병변의 분포와 양상을 보인다

고 한다. 아직까지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과 발병 

기 은 정확히 밝 져 있지 않고 이 질환을 진단

하는 명확한 기 이 없어서 일반 으로 임상에 

의한 진단이 불가피한 실정이다(박 희,2004). 그

간 국내에서는 한국 성인형 아토피 피부염 유발 

요인(안용섭, 2006; 박지은, 2004)과 한국인 아토

피 피부염 임상병력의 진단  요성(이동원등, 

1997), 아토피 피부염환자의 . 여름용 니트웨어

의 쾌 감(공진희, 2006)에 한 연구 등 많은 연

구자들에 의하여 다각 으로 아토피에 한 연구

들이 이루어져 왔다. 그러나 외모에 심이 많은 

20  학생들이 아토피로 인해 정신 인 불안감

과 인 기피 상을 보여 정상 인 학교생활의 

어려움까지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

을 상으로 아토피 피부염에 한 기 실태 조

사, 이들의 생활습 , 발병경로, 유  요인 등에 

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. 따라서 본 연구

에서는 학생을 상으로 아토피에 한 가족력, 

생활습 , 아토피 자각증상 등을 조사하여 20  

학생들의 아토피 원인과 치료방법을 제시할 수 

있는 기 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. 

2 . 연 구 상   방 법

 2007년 5월부터 2007년 6월까지 1개월 동안 아

토피성 건조와 피부질환이 있다고 조사 상자가 

응답했고, 연구자가 아토피성 건조와 피부질환이 

있다고 단되는 학생 총 135명을 상으로 설

문조사하 다. 조사 상자의 연령은 평균 22.5세, 

신장은 163cm, 체 은 52.9 kg, 체표면 은 1.51㎡

다.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1980년 Hanifin과 

Rajka가 제안한 아토피 증상과 이동원 등(1997)이 

사용한 설문지를 참고로 하여 질문지를 만든 후 

비조사를 거쳐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측정도구

로 하 다. 측정도구는 아토피에 한 가족력, 주

거환경, 아토피 증상, 아토피 발생부 , 생활습  

등 아토피피부염 진단에 요하다고 생각되는 40

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. 수집된 자료는 SAS 통

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χ-test를 하

다.

3 . 결과   고 찰

3.1. 생활습

 아토피증상을 가진 조사 상자의 식습 은 

38.5%가  ‘아침을 거른다’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

고, 17.7%는 외식을 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

났다. 외식횟수는 10회 이상 즉 일주일에 2회 이

상이 23.7% 다. 수면습 은 42.6%가 ‘늦게 잔다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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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응답하 으며, 25.6%는 잠에서 자주 깨는 것으

로 나타났다. 이로 볼 때 아토피증상을 가진 사람

의 경우 아침을 거르며 늦게 자는 것이 아토피를 

발 하는데 도움 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. 

3.2. 아토피 증상과 부

  조사 상자의 29.2%는 가족 에 아토피 증상

을 가지고 있었으며, 부모가 아토피를 가지고 있

지 않음에도 형제들에게 증상이 있다고 응답한 

비율이 47.4%로 가장 높아 후천  요인이라고 

단되는 환경  요인이 아토피 증상 발 에 향

을 다고 생각한다. 아토피 증상 발  시기는 아

동기, 청소년기, 성인기가 골고루 분포하 다.

거친 직물로 된 의복 착용시 46.5%가 가렵게 느

껴 가장 많았고, 열감 증상은 체온이 높을 때, 스

트 스를 받았을 때, 햇빛에 나갔을 때 50% 후

가 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. 따끔거리는 

증상의 경우도 거친 직물로 된 의복 착용시 가장 

많이 느 다. 아토피 발생부 는 복수응답을 하게 

한 결과 상반신에서 나타나는 비율이 가장 높아 

51.4% 고, 주로 가슴과 등에 나타나는 것으로 응

답했다. 다음은 두부와 경부가 39.4%, 하반신이 

26.3%로 나타났다. 김계정 등(1983)은 아토피를 

보이는 부 는 팔꿈치와 무릎의 굴측부가 각각 

50.0%, 45,3%로 가장 많았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

있었다.

 피부건조증을 보이는 시기는 가을과 겨울사이라

고 응답한 경우가 50%이상이었다. 

3.3. 의복과 아토피 증상

 어떤 소재의 옷이 피부에 쾌 한가란 설문에서

는 총 응답자 135명  99명이 면으로 된 의복이

라고 응답하 으며 8명만이 마소재로 된 의복이

라고 응답하 다. 이동원 등(1997)의 연구에 의하

면 소아와 청․장년기 아토피 환자군에서 보 라

기 의류에 의한 소양감이 유의하게 높았으며, 김

계정 등(1983)의 연구에 의하면 양모제제와 합성

섬유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아토피 

피부염 환자는 양모, 합성섬유, 모직류의 옷은 가

 피하도록 권장되고 있다.

4 . 결론

본 연구는 에 거주하는 아토피 증상을 가진 

학생 135명을 상으로 생활습 과 아토피 증

상에 하여  2007년 5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설

문조사한 결과 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. 아토

피 증상을 가진 사람의 38.5%가 아침을 안 먹고 

늦게 자는 사람이 42.6% 으며, 거친 직물로 된 

의복을 착용했을 경우 가장 가렵게 느 고 따끔

거린다고 응답하 다. 열감증상은 체온이 높거나 

스트 스를 받고 햇빛에 나갔을 때 주로 느 다. 

아토피 증상이 나타나는 부 는 가슴과 등이 가

장 많았고, 피부건조증이 나타나는 시기는 가을과 

겨울사이 다. 이로부터 식습 이나 수면습 을 

고치고 거친 소재보다는 부드러운 면으로 된 의

복을 입으면 아토피 증상이 완화 될 것으로 생각

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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